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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코로나19와 메르스 동시 발생 가정한 대응훈련 실시
- 신종·재출현 감염병 위기 관리 대응 훈련 실시 … 54개 기관 참여 -

-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위기관리체계 점검 위해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1월 2일 오크우드프리미어호텔에서 ‘감

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’을 위한 신종·재출현 감염병 위기

관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 훈련은 매년 1회 실시해 오다가 2019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

중단 된지 3년 만에 재개됐다. 보건소, 검역소, 교육청, 경찰·소방, 

의료기관 등 총 54개 기관 92명이 참여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

로 열띤 훈련을 실시했다.

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위기관리체계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

한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대응 중 중동호흡기증후군(메르스) 발생한 

경우를 가상해 진행됐다.

훈련은 메르스의 역학적 특성 및 대응지침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시

작으로 1부에는 메르스 확진 사례 발생 상황에 대한 확진자 접촉자 

조사, 밀접접촉자 관리, 감염원 및 감염경로 파악, 인적·물적자원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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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방안, 밀접접촉자 격리장소 이탈시 관리 및 시민 홍보방안 등에 

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.

이후 2부에서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개인보호복(레벨D) 착·탈의 실습 

및 실전 대응과정에 대한 오엑스(OX) 퀴즈, 현장출동 물품 준비 및 

일대일 역할극 등 실행기반훈련 등으로 진행됐다.   

  

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“우리 시는 공항과 항만이 위치해 있어 

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언제든 유입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

방역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”며 “이번 교육·훈련을 기반으로 신

종 감염병 발생 시 보건기관 및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

으로 감염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